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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일까? 예로부터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근원을 탐구해 오면서 아름다움이란 대상이 지닌 

절대적 속성에서 오는 것이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

들에는 ‘황금비율’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어 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황금비율(Φ = a/b = (a+b)/a = 1.61803399…)은 

고대 그리스에서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만든 개념

으로, 물체가 황금비율을 가질 때 가장 안정감을 주어 아름

답게 느껴진다는 오래된 통념 중 하나이다. 이러한 황금비율

이 주는 아름다움에 대해 처음 경험적으로 검증하려고 시도

한 이후로(Fechner, 1871, 1876), 많은 연구들이 황금비율을 

다뤄왔으나 황금비율의 영향력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결과로 

수렴되어 황금비율이 곧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는 통념을 확

실하게 지지하지 못했다(Green, 1995). 이와 함께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면서, 아름다움

이라는 것이 대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대

상 간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하였

다(Reber et al., 2004).

특히, 사람의 얼굴에 대한 아름다움 지각에 있어서도 ‘황

금비율’과 같은 기준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Pallett 등(2010)은 평균적인 얼굴이 가장 아름답

게 느껴진다는 연구들에 기반하여, 얼굴에 대한 아름다움 판

단의 황금비율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얼굴의 세로 길이 대 눈-입 사이 거리

의 비율과, 얼굴의 가로 너비 대 두 눈동자 사이의 거리의 

비율이 각각 다양한 비율로 조작된 얼굴에 대한 매력도 평정 

결과를 기반으로, 세로 비율이 0.36, 가로 비율이 0.46일 때

를 매력도 판단이 최대가 되는 황금비율로 정의하였다. 이 

비율은 수십 개의 얼굴에서 각각 얻은 비율의 평균값과 거의 

유사했는데, 즉 평균에 수렴하는 얼굴 비율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결과는 여러 사람의 얼굴을 평균 낸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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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Langlois와 Roggman(1990)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 때 Pallett 등(2010)이 얼굴 매력

도 판단에 대한 새로운 황금비율로서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

들은 전통적인 황금비율(Φ)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아름다움

의 절대적인 기준을 찾고자 했던 시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얼굴에 대한 아름다움 판단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

이 아니라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연구들에 따르면, 

어떤 얼굴이 매력적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최근의 경험이

나(Cooper & Mauer, 2008), 발달 과정(Cooper et al., 

2006), 환경적 요인(Germine et al., 2015), 혹은 특정 인구

군에 대한 노출(Saxton et al., 2009)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ermine 등(2015)은 쌍둥이 연구 설계를 

통해 얼굴 매력도 판단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갖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얼굴의 정

체성 재인 능력은 주로 유전적 변이에 의해 설명되는 반면, 

얼굴의 선호 판단은 주로 환경적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

을 보였다. 또한, Saxton 등(2009)은 청소년들이 속한 혼성 

학교 및 동성 학교 환경에 따라 타인의 얼굴이 갖는 성적 

이형성에 대한 매력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또한, 얼굴에 대한 선호도는 대칭, 평균, 피부색이나 

텍스처, 성격을 나타내는 단서 등의 요인으로부터 영향받기

도 한다(Little et al., 2011). 이러한 연구들은 얼굴에 대한 

매력도 판단이 개인의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얼굴에 대한 아름다움 판단에서 ‘황금 비율’과 같이 고정

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 혹은 판단 기준이 변할 

수 있는 것인지를 실험적으로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는, 시

각적 순응(visual adaptation)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것이다

(Webster, 2015; Webster et al., 2004). 만약 아름다움 판단

의 기준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얼굴들의 평균값에 대

해 맞춰져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평균 또한 우리의 경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특히, 시각적 순응 패러다임을 통해 짧

은 시간 동안 평균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극단치에 집중적

으로 노출될 경우, 일시적으로 지각적 아름다움 판단에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다. Webster와 MacLin(1999)은 왜곡된 얼

굴에 순응시키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얼굴에 대한 지각에 편

향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혔다. 실제로 극단적으로 팽창되거

나 압축된 얼굴(Rhodes et al. 2003)이나 비대칭적인 얼굴

(Rhodes et al., 2009), 극단적인 비율의 신체(Winkler & 

Rhodes, 2005), 혹은 두 눈의 크기가 큰 만화 캐릭터(Chen 

et al., 2010) 자극에 일시적으로 반복 노출되면 사람에 대한 

매력도 판단의 기준이 기존보다 극단치의 방향으로 이동한

다. 즉, 평균보다 더 왜곡된 얼굴이나 신체가 보다 정상적이

고 아름답게 느껴지도록 판단의 기준이 일시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처럼 얼굴이나 신체의 아름다움 판단 기준은 시각

적 순응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각적 순응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얼굴의 아름

다움 판단에 있어서 ‘황금비율’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고정

된 것인지, 아니면 매우 짧은 순응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Pallett 

등(2010)이 제시하였던 ‘새로운 황금비율’ 또한 사람들이 일

생을 통해 축적한 경험의 산물일 뿐 변하지 않는 기준이 아

니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매우 일시적인 순응에 의해 얼

굴의 세로 길이 대 눈-입 거리의 비율에 대한 매력도 판단

이 변화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얼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팽창 혹은 압축된 얼굴에 대한 순응 효과를 알아보

았던 Rhodes 등 (2003)의 연구를 토대로, Pallett et al. 

(2010)이 제시한 얼굴에서의 황금 비율을 기준으로 세로 비

율을 변화시켰을 때의 순응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평

균으로부터 길거나 짧은 방향으로 이동된 특정 얼굴 비율에 

순응되었을 때 참가자들의 매력도 판단 기준이 해당 방향으

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얼

굴의 세로 길이 대 눈-입 거리 비율이 다양하게 조작된 얼

굴 자극에 대해서 매력도 평정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중간에 

1분 동안 극단적인 비율에 노출되는 순응 과제를 포함함으

로써 순응 전후로 얼굴 비율에 대한 매력도 판단 기준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방  법

참가자

총 44명의 참가자(남자 20명, 20세-29세, 평균 23.41세)가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나안 혹은 교정시력이 

정상이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실험의 구체적인 가설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참가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참가 보상으로 수업 크레딧이 부여되

었다. 연구의 모든 절차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기구

실험 자극은 21인치 HP P1230 CRT 모니터에 제시되었다. 

해상도는 1600 × 1200픽셀, 주사율은 85Hz였다. 실험은 

외부의 빛이 차단된 실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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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rocedure of Experiment. (A) Pre-adaptation rating phase (B) Adaptation phase (C) Post-adaptation rating phase

이마-턱 받침대에 머리를 고정한 채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

험은 MATLAB (The Mathworks, Inc., Natick, MA, USA)

에서 Psychophysics Toolbox (Brainard, 1997; Pelli, 1997)

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자극

본 연구는 얼굴의 매력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방사주파수를 이용해 얼굴의 윤곽

을 추출한 자극을 사용하였다(Wilson et al., 2002).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인 여성 얼굴의 윤곽을 추출한 자극을 사용하

였다(Kim & Kim, 2003). 또한, 특정 정체성을 지닌 얼굴이 

아닌 전반적인 얼굴에 대한 순응 효과를 보기 위하여 총 32

개의 얼굴 자극을 합성한 평균 얼굴 자극을 사용하였다(Jung 

& Chung, 2015). 평균 얼굴을 만들기 위해 Fantamorph 

software(Abrosoft Fantamorph version 3.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32명의 개별 방사주파수 얼굴을 몰핑(morphing)하

였다.

위의 과정으로 얻은 하나의 평균 얼굴에 대해, Adobe 

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눈-입 거리를 조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원본 평균 얼굴의 눈-입 거리를 기준으로 5%, 

10%, 15%, 20%, 25% 씩 거리를 늘이거나 줄인 새로운 얼

굴을 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눈과 입 사이의 거리를 제

외한 얼굴의 나머지 특징들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

렇게 새로 만들어진 얼굴 10개와 원래 평균 얼굴을 포함한 

총 11개의 얼굴이 본 실험을 위해 사용되었다. 원본 평균 얼

굴의 얼굴 길이(이마에서 턱까지의 거리) 대비 눈-입 거리의 

비율은 36.4%로, 이는 Pallett 등(2010)이 제안한 ‘새로운’ 

황금비율인 36%와 비슷하였다.

절차

전체적인 실험 절차는 Figure 1에 나온 것과 같이. 크게 순

응 전 평정 단계, 순응 단계, 순응 후 평정 단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순응 전 평정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얼굴의 세로 길

이 대 눈-입 거리 비율이 다른 각각의 얼굴에 대해 매력도

를 평정하였다(Figure 1A). 매 시행 화면 중앙에 십자 모양 

응시점이 500ms 동안 제시된 이후에 얼굴 자극이 1500ms 

동안 제시되었다. 얼굴 자극이 사라지면 참가자들은 마우스

를 이용하여 9점 척도로 매력도를 평정하였으며, 평정을 마

치면 다시 다음 시행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총 11개의 

얼굴에 대해 각각 1회씩 평정하였으며, 얼굴 자극의 제시 순

서는 무선적으로 결정되었다.

순응 전 평정 단계를 마친 후에는 순응 과제를 진행하였

다(Figure 1B). 참가자들에게 1분 동안 화면 중앙에 제시되

는 편향된 비율의 얼굴을 계속 응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때 참가자들이 얼굴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도록 5000, 

6000, 7000ms 마다 흰색 사각형 자극이 200ms 동안 나타

났다 사라지도록 하였고, 흰색 사각형 자극이 제시될 때마다 

스페이스 바를 눌러 반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참가자들

은 먼저 눈-입 거리가 늘어난 얼굴 순응 조건 혹은 줄어든 

얼굴 순응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순응을 위한 자극

으로는 눈-입 거리가 25% 늘어난 얼굴 혹은 25%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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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result of Experiment. (A) Mean attractiveness as a function of length ratios of face before and 

after adaptation to shorter (left) and longer (right) faces. (B) Length ratio rated as most attractive before and 

after adaptation to shorter and longer faces. Error bars indicate the standard error of mean.

얼굴이 사용되었다.

순응 후 평정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순응 전 평정 단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비율을 가진 각 얼굴들에 대해 매력도를 

평정하였다(Figure 1C). 먼저 응시점이 500ms 동안 제시된 

후에, 초기 순응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부가 순응 자극이 

5000ms 동안 제시되었다. 이후 500ms 동안 빈 화면이 나온 

후, 소리와 함께 평정을 위한 얼굴 자극이 1500ms 제시되었

다. 참가자들은 순응 전 평정과 동일하게 마우스를 이용하여 

총 11개의 얼굴에 대해 각각 1회씩 9점 척도로 매력도를 평

정하였으며, 얼굴 자극의 순서는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때 평정을 위한 얼굴 자극은 망막특정적 순응 효과를 배제하

기 위하여 순응을 위한 얼굴 자극의 80% 크기로 제시되었

다(Palermo et al., 2018).

결  과

순응 조건에 따라 매력도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각 참가자들의 순응 전과 후의 평정 데이터를 가장 먼저 

3차 함수에 피팅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참가자 별로 순

응 전과 후에 최대 매력도 판단이 예측되는 얼굴의 비율(%)

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각 참가자 별로 추출한 최대 매력도 얼굴 비율에 

대해 순응 조건(긴 얼굴, 짧은 얼굴)과 평정 시기(순응 전, 

순응 후) 간의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순응 

조건과 평정 시기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1, 42) = 51.36, p < .001, η²p = 0.55; Figure 2). 구체

적으로, 사후 검증 결과 짧은 비율의 얼굴에 순응된 조건의 

참가자들의 경우 최대 매력도 지점이 더 짧은 비율로 이동하

였으며(p < .001), 긴 비율의 얼굴에 순응된 조건의 참가자

들은 최대 매력도 지점이 보다 긴 비율로 이동하였다(p < 

.001). 이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얼굴의 비율이 순

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순응이 진행되기 전의 매력도 평정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

아보기 위해, 최대 매력도 판단이 예측되는 얼굴의 비율을 

원본 얼굴 비율인 0에 대해 단일 표본 t 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43) = 0.41, p = 0.68, 

d = 0.06). 이는 실험에 사용된 자극이 32명의 한국인 여성 

얼굴을 합성한 평균 얼굴임을 고려했을 때, 순응이 되기 전

에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얼굴의 비율이 평균 얼굴

의 비율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독립 표본 t 

검정 분석 결과, 실험 조건에 따라서도 순응 전 최대 매력도 

얼굴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42) = 

1.44, p = 0.16, d = 0.43). 이는 본 실험의 순응 조건 할

당이 무선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에서 사용된 얼굴 자극이 한국인 여성 

얼굴의 윤곽을 추출한 자극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순응에 따

른 매력도 판단 기준의 변화 효과가 참가자들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의 성별을 추가하여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참가자들의 성별, 순

응 조건, 평정 시기 간에는 유의한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F(1, 40) = 0.09, p = 0.771, η²p = 0.002). 

또한, 성별 집단을 나누어 각각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순응 조건과 평정 시기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

가 나타났다(남성: F(1, 18) = 24.38, p < .001, η²p = 

0.58; 여성: F(1, 22) = 27.04, p < .001, η²p = 0.55). 이

는 본 실험에서 여성 얼굴 자극에 대한 순응으로 측정된 매

력도 판단에 참가자의 성별이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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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얼굴 비율을 길거나 짧게 조작하여 참가자들에게 

순응시켰을 때 이후 매력도 평정 값이 이전 매력도 평정에 

비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순응 

조건과 매력도 평정 시기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짧은 비율로 순응시킨 조건에서는 순응 이전에 비해 최

대 매력도 지점이 짧은 비율로 이동하였고, 긴 비율로 순응

시킨 조건에서는 순응 이전에 비해 최대 매력도 지점이 긴 

비율로 이동하였다. 다시 말해, 길거나 짧게 조작된 얼굴 비

율에 노출시켰을 때,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 얼굴 비율이 조

건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동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적인 순응이 매력적인 얼굴이 무엇인가에 대해 

재규격화를 가져오므로 인간의 얼굴에서 황금비라고 일컬어

지는 세로 46%의 수치가 지각적 측면에서 절대적이지는 않

다는 것을 내포한다. 즉, 얼굴에 대한 매력도 판단이 개인의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각적 순응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얼

굴의 아름다움 판단에 있어서 ‘황금비율’이라는 것이 매우 

짧은 순응에 의해서도 변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냈다

고 볼 수 있다.

기존 얼굴 지각 연구들에 따르면, ‘평균 얼굴’은 다차원적 

얼굴 공간 상에서 지각적 표준이다(Rhodes, 2017; Rhodes 

& Jeffery, 2006; Webster & MacLeod, 2011). 즉, 우리는 

지각적 표준이 되는 평균 얼굴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얼굴들을 표상하며, 이러한 적응적 부호화 체계로 인해 서로 

다른 얼굴들이 서로 구분되는 특징들을 강조하여 지각할 수 

있다. 이때 평균 얼굴을 기준으로 특정한 지점에 위치한 얼

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지각적 순응 과정은 지각적 표준

이 되는 평균 지점을 해당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이러한 얼

굴 지각의 여러 가능한 차원들 중, 본 연구에서는 고대로부

터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찾고자 했던 얼굴의 세로 비

율이라는 차원에 집중하여, ‘황금비율’과 같은 절대적 미의 

기준 문제를 지각적 순응 패러다임을 통해 접근하고 설명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황

금비율의 얼굴이 그 자체로 본질적이고 내적인 속성을 가지

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체 얼굴 분포에서 중앙에 위치하기 때

문이며,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적인 얼굴 비율에 따라 매

력적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함의한다. 실생

활에서는 국가별 혹은 개인별로도 아름다운 얼굴에 대한 기

준이 제각기 다른 현상에 대해 기저 이유로서 설명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왜곡된 얼굴에 참가자들을 노출시

켰을 때 정상적인 얼굴과 매력적인 얼굴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노출된 방향과 일치하게 이동한다는 것을 밝혀낸 

Rhodes 등(2003)의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얼굴 

지각, 그 중에서도 특히 얼굴의 매력도에 대한 판단은 그 자

체로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러한 

순응 효과의 본질, 또는 순응이 작용하는 층위는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얼굴 표정 등의 상위 수준 순응 연구들에 

따르면, 실제로 정보처리 단계에서 하위 수준 세부특징들에 

대해 발생한 순응이 상위 수준의 지각 및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Xu et al., 2008), 하위 수준 및 상위 수준 각각에

서 순응이 발생할 수도 있다(Xu et al., 2012). 뿐만 아니라, 

순응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마주하게 될 자극에 대해 형성

한 내적인 기대가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도 존재하며(Witthoft et al., 2018), 혹은 실험 과정에서 

지각적 편향과 반응 편향이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는 없다(Pegors et al., 2015). 어느 경우라도 얼굴에 관

한 아름다움 판단 기준이 우리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는 결론과 상충되지는 않지만, 얼굴 비율에 대한 순응 효

과가 하위 수준 지각 단계에서부터 매력도 평정 반응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

행된다면 인간의 경험과 심미적 판단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먼저 실험 자극

으로 쓰인 얼굴 그림이 실제 사람의 얼굴 사진이 아니라, 방

사 주파수를 이용하여 얼굴의 윤곽만을 추출한 얼굴 자극이

었으므로 다소 인위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방사 주파수 자극

을 쓴 이유는 Kim과 Kim(2003), Jung과 Chung(2015)의 기

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염 변인을 제거하고 실제 얼굴 

인식의 효과만을 측정하기 위해서 였으나, 실험이 끝난 후 

일부 참가자들이 실험 과정에 쓰인 얼굴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오염 변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실험 자극을 고

안해내어 결과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순응 절차

에서 쓰인 얼굴 자극이 극단적으로 길거나 짧은 비율을 가지

고 있었으므로, 실생활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우리 주

위에는 비율이 극단적인 얼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험실 내

부에서 참가자들에게 일어났던 현상을 실생활에서는 관찰하

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얼굴에서의 세

로 비율을 조작 변인으로 사용하였으나, 인간의 얼굴 안에는 

이외에도 가로 비율, 코의 각도, 입술의 두께, 눈의 비율 등 

이상적인 황금비를 지닌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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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지각적 순응에 

따라서 변화하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에서의 황금비율이 순응 절차에 따라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건축물, 그림, 도

형, 패턴, 텍스트 등의 대상에 존재하는 황금비율 또한 순응

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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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순응이 얼굴 황금비율 지각에 미치는 영향

송은화1, 민석영1, 최윤선1, 정상철1,2

1연세대학교 심리학과 
2연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최근 연구에서는 어떤 얼굴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가에 대한 수치적 기준이 절대적으로 수렴하여, 얼굴의 가로 너비 대 두 눈

동자 사이의 거리의 비율이 0.46, 얼굴의 세로 길이 대 눈에서 입까지의 거리의 비율이 0.36이 되는 비율을 얼굴의 아름다움 

판단에 있어서의 새로운 황금비율로 정의한 바 있다(Pallett et al., 2010). 본 연구는 시각적 순응(Visual Adaptation) 패러다

임을 통해 얼굴 매력도 판단에 있어서의 황금비율이 짧은 시각적 순응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

구 결과, 얼굴 세로 비율을 길거나 짧게 조작하여 참가자들에게 순응시켰을 때, 이전 매력도에 비해 이후 매력도의 값이 조건

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지각적인 순응이 매력적인 얼굴이 무엇인가에 대한 재규격

화를 가져오므로 인간의 얼굴에서 황금비라고 일컬어지는 세로 46%의 수치가 지각적 측면에서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함

의한다. 즉, 얼굴에 대한 황금비율이 개인의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시각적 순응, 얼굴 지각, 황금비율, 아름다움, 매력도 판단


